B1014     

실패에서 배울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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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럴 일렉트릭사를 지금의 맘모스 회사로 키운 장본인인 잭 웰치씨는 고등하교시절에 학교의 아이스 하키 선수이었습니다.  한번은 숙적인 고등학교 팀과의 중요한 경기에서 연장전 끝에 아깝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도 애석하고 화가 치민 웰치는 하키봉을 경기장에 내 패대기치고 탈의장에 들어갔습니다. 선수들이 탈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때 문이 활짝 열리고  쏜 살 같이 웰치에게 달려오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웰치의 어머니 었습니다. 웰치 여사는 아들에게 다가가서 그의 유니폼을 쥐어 잡고 큰 소리로 야단을 쳤습니다.

“이 버릇없는 녀석아. 게임에서 지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너는 이기는 것도 배우지를 못하는 게야.  그것도 모르는 너라면 너는 게임을 해서는 안되겠다.” 

후에 사업가로서 크게 성공을 한 웰치씨는 그의 저서 “잭, 똑 바로 배짱으로부터” 에서 그는 그 때 어머니 한테서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큰 교훈을 얻었다고 회고를 했습니다.

저는 사업에 상당한 성공을 거둔 분으로부터 감명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번은 아내에게도 알리지 않고 투자를 했다가 있는 모든 재산을 날려버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몹시 화를 내고 소란을 피울 줄 알았는데 그의 아내는 오히려 위로를 해주면서 차근차근 재기할 것을 권고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때 그의 아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보였는지  너무도 강한 감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때까지 아내는 기독교에 충실했는데 교회에 가면 아내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착실하게 신앙심을 닦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덕분에 지금은 신앙생활도 잘하고 사업에도 상당한 성공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돌아보건 데 그가 실패를 했었기에 아내의 훌륭한 점을 알 수가 있었고 신앙심도 키울 수 있었다고 하면서 그 때의 실패가 고맙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대학 입시에 재수생들이 고등학교를 새로이 졸업한 입시자들보다  합격율이 높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재수를 한 동안 학원에서 더 배웠기 때문이라고 하겠지만 저는 그들이 불합격이라는 실패로부터 큰 교훈을 얻은 것이 더 큰 성공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불합격이라는 일시적인 실패로 인하여 자기가 겪은 수치심과 부모님들의 기대에 어긋났다는 자각심에 힘을 얻어 더욱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체인인 메이시의 창설자는 성공하기까지 일곱번이나  파산을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칠전팔기이었습니다. 동물학자들이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기둥 꼭대기에 바나나를 달아 놓고  원숭이로 하여금 올라가서 그 바나나를 따 먹도록 했습니다. 한 놈의 원숭이가 기둥을 올라가서 거의 바나나에 손을 대려 할 때 차가운 샤워를 머리에 쏘았습니다. 질 겁을 한 원숭이는 바나나를 포기하고 내려왔습니다. 얼마 있다가 다른 원숭이가 시도를 했습니다. 그도 역시 거의 바나나를 손에 넣으려 할 때 샤워벼락을 맞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몇 마리가 실패를 한 후에 새로운 원숭이 한 마리를 대려 왔습니다. 새 원숭이가 기둥을 올라가려고 하니까 다른 원숭이 들이 그를 끌어 내렸습니다. 노력해 봤 자 헛일이라고 종 아려 댔습니다. 그 후로는 샤워를 틀지 않았는데도 원숭이들은 그 바나나를 따 먹으려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환경의 희생자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히 실패로부터 배울 수가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끝  
